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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토론회

한전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한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최근 복합적인 이유로 에너지 시장이 어려움에 처한 중차대한 시기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 어

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양이원

영 의원님과 에너지전환 포럼,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전쟁, 공급망 이슈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한국전력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하는 

구조를 유지하며 한전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전채를 발행하자 채권시장 

큰손으로 작용하여 상당한 자금을 흡수하는 상황입니다. 얼어붙던 채권시장은 더욱 경색되었고,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기료를 보다 합리화하여 한전 적자를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경기침체 등을 고려한다면 무턱대고 전기료를 인상해서 에너지 부담을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한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방안이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부터 현실화하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

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기료 구조와 에너지 취약계층의 현

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에너지 산업 구조의 지속 가능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효과

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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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해결과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한규 의원님, 양이원

영 의원님 그리고 에너지전환포럼과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대 홍종호 환경대학원 교수님, 발표를 해주실 Rystad 장원재 한국지사장님, 김대욱 숭

실대 경제학과 교수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님, 토론을 통해 고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들

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공기업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누

적 영업손실을 23.9조 원을 기록했고,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30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사이에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 폭증에 따른 어려움에 처

해있습니다.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한 뒤, 가스 요금을 올리지 못해 가스 사용자로부터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인 원료비 미수금은 12월 말 기준 8.8조 원까지 증가하고, 차입금은 48.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전기·가스 요금은 시장원리가 아닌 물가 관리 논리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 과

정에서 두 공기업은 빠른 속도로 불어난 적자와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사채 발행 한도 확대에 

급급해하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과 같은 대책을 

내놓기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향후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원가를 반영한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를 통해 전기와 가스에 대한 수요를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대대적인 주택 단열 개선

사업을 통해 가스 수요를 근원적으로 낮추는 일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이

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 공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3년 국내외 에너지 시장을 전망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대

책 등 한국 에너지 시장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매우 뜻 깊

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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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반갑습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심각하게 왜곡된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양경숙 의원님, 국

회 정무위원회의 김한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한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에너지전환포럼, 이데일리 관계

자분들께도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

전력공사의 적자 규모는 5.6조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8조 원이었던 미수금은 올해 8.8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요금에 발전원가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의 대책은 적자 해소 방안으로 미흡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하기 보다는 채권 발행, 자산 매각 등 부작용이 큰 대안을 제시할 뿐입니다. 

채권 발행은 다음 세대에 빚을 물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업의 자본잠식과 부도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채권 발행은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에너지요금의 현실, 

정상화를 위한 대책과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확대 등 보

완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모이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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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ystad Energy research and analysis, ENTS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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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의 문제와 사회적 비용

• 왜곡된 전기요금 경영부실 정부 보증 기대로 인한 낮은 이자
과도한 특수채 발행 한계 기업 투자 구축 시장 불안

특수채 쏠림 현상 한계 기업 구축 시장 위기의 악순환

2

공기업 부채의 정부 보증에 대한 시장기대

낮은 이자비용(암묵적 정부보증에 따른 보조금)

과도한 부채 비율 & 자금시장 구축효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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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가 채권시장을 지배하고 있는가? 

은행과 공공기관

4

[제2022-42호] 최근 신용채권시장 상황 평가: 신용스프레드 확대요인을 중심으로 | BOK 이슈노트(상세) | 수
시 | 발간주기별 검색 | 간행물 | 조사 · 연구 |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은 자본시장에도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

5

[제2022-42호] 최근 신용채권시장 상황 평가: 신용스프레드 확대
요인을 중심으로 | BOK 이슈노트(상세) | 수시 | 발간주기별 검색
| 간행물 | 조사 · 연구 | 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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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부채만 문제가 아니라 낮은 금리로 시장의 자금을
끌어가는 것(구축효과) 이 더 위험 요소이다. 

“둘째는 미래 수익을 상환 재원으로 삼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이다 그런데
레고랜드처럼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은 투자자를 모으기 쉽지 않고 금리도 높다
강원도는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비엔케이 투자증권
은 년 월 연 라는낮은 금리를 제시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발행사로
선정됐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와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년논문(‘정부의 암묵
적 보증이 공기업 신용등급에 미치는 효과’ 에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금리는 같
은 조건의 민간기업과 비교해 포인트낮다고 분석했다 암묵적 지급보증 때
문이다.”

6
레고랜드는 전국에 있다 (naver.com)

대마불사 혹은 공마불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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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공기관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다

8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83227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경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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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수 이창민 (2017,2015)

공기업의 자금조달 과정 중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 추정 방법

모형설계

• “민간기업은 정부의 보증이 없다”고 가정

• 기업고유위험과 시장위험이 기업채무 불이행 위험과 신용등급을 결정

분석

• 민간기업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기업고유 위험과 시장위험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파악

• 공공기관 고유 위험요소 대입: 정부의 보증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신용

등급 추정

추정

• 공공기관 추정 수익률 – 공공기관 실제 수익률 = 수익률 스프레드

• 추정된 수익률 스프레드 x 공공기관의 연도별 채권 발행액 = 절감된 자금조달비용

최한수 이창민 (2015,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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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채권 발행 통해 1억원 조달할 경우

▪ 민간에 비해 150만원 정
도 낮은 비용으로 조달
가능

▪ 기타 공공기관 ( 271만
원), 기금관리형 (134만
원), 시장형 공기업 (100
만원)

12

공기업이 채권 발행 통해 1억원 조달할 경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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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득은 경제위기시 더 강해진다. 
이는 국채와 민간회사채의 금리가 위기시에

더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1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83227

적자 기업이 채권시장의 블랙홀이 되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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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장 전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

16

(물가로 인한) 대세 금리상승기에
한국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 금융위기시 정책은 펀드조성 채권안정펀드 등 한국은행 금리인
하 한국은행발권 양적완화 등 등

• 현재는 대세 금리 인상기이고 양적완화정책 쓰기 어려움

• 결국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등 과 시중은행의 돈을 사용해야 하
고 과거에도 그래왔음 결국 산은채 은행채 등을 발행해 그 돈으
로 어려운 금융기관 기업에 자금 투입한 것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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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는 (한전 문제에 있어)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의
지도 전기료 인상을 설득할 의지는 없어 보임

금융시장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민간 금융
기관(대표적으로 은행) 자금을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것
으로 가닥을 잡음. 부족한 부분은 국민연금의 자금 이용

18

한국채권시장의 구축효과, 즉 공공기관과 은행이
자금을 저금리로 끌어가는 것의 문제는 없는가? 

• 한전사태, 즉 적자경영을 채권시장에서 저금리 자금조달로 버

티는 행태는 계속 나타날 것임

• 위기시가 아니라 평시에 공공기관 또는 은행에 저금리 자금조

달에 대한 적절한 책임성 부과가 필요함

•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있고 의지와 실현가능성의 문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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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을 통해 채권발행 한도 높일 것인가

• 자본시장 전반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 전기료 인상과 같은 정공법이
타당

• 국회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20

정책 대안에 대한 모색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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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안에 대한 모색

22

정책 대안에 대한 모색

23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33

특수채(공공기관, 은행)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는 아래 참고

• 최한수, 이창민, “공기업 부채와 도덕적 해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황순주, 2019.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KIIP]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도서 DB.

• 임형석, 이재연. "채권자 손실분담 (Bail-in) 국제논의와 국내도입시
고려요인 분석." KIF 정책분석보고서 2015.7 (2015): 1-105.

• 황순주. "베일인 제도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분석." 산업조직
연구 26.3 (2018): 19-6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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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발표메시지

현재의국제화석연료공급위기는향후 4년이상지속
시급한요금정상화를통해도시가스, 전력수요관리필요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시가스·전력의비중은유사품목대비낮음
유럽처럼요금은시장가격대로, 소비자요금부담은정부재정으로지원

도시가스·전력의독점공기업구조로인해기재부의물가관리
수단이될수밖에없으며, 회사채만확대, 요금정상화난망
산자부 1분기 “19원/kWh인상희망”, 기재부 “4년에걸쳐정상화”

판매시장경쟁체제도입을통해 전기, 도시가스는 “공공재”가
아닌희소한시장재임을국민들에게정확한신호전달필요
요금규제는전문규제기관으로, 자연독점인송전망, 가스인프라는분리

2

목차

1. 세계LNG 전망과국내요금규제문제

2. 국내외에너지위기대응사례

3. 화석연료저감을위한공급측긴급대책

4.에너지는시장으로, 사회안전망은정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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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LNG공급난의전망과국내
전기, 도시가스요금규제문제

4

올해유럽에너지업체들의 LNG도입계약결과
-장기물량공급은 2026년부터개시, ’27년에도도입량 14.8백만톤(한국의 1/3)
-최소 2026년까지유럽-아시아의현물LNG도입경쟁과가격고공행진지속

구매자 판매자 물량(백만톤/연) 계약기간 공급개시 수출터미널
Engie Cheniere 0.9 20 2021(기존계약변경) 미국 Corpus Christi
Uniper Woodside 0.7 16 2023 호주 Global portfolio
EnBW Venture Global 2.0 20 2026 미국 Plaquemines
Engie NextDecade 1.8 15 2026 미국 Rio Grande 
Centrica Delfin 1.0 15 2026 미국 Delfin FLNG
Galp NextDecade 1.0 20 2027 미국 Rio Grande
PGNiG Sempra 3.0 20 2027 미국 Port Arthur
RWE

Sempra
2.2 15

미정 미국 Port Arthur #1Ineos 1.4 20
Engie 0.9 15

합계 14.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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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회원국주택용가스·전기요금(2021실적)
주택용가스요금(원/MJ, 세전가격) 주택용전기요금(원/kWh, 세전가격)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Energy Prices & Taxes/영국기업에너지산업부(BEIS) Quarterly Energy Prices UK (2021년환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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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가스, 전기에대한물가관리의비효과성
-유사품목대비도시가스(12.7), 전기(15.5)를물가관리대상으로
잡는것은정책효과가낮고, 시대착오적
-지출목적별분류(주택, 전기및연료)에서는전·월세(98.3) 대비,
비교품목에서는휴대전화료(31.2), 휘발유(20.8)대비매우낮음

지출목적별 12개대분류 대표품목 가중치

주택, 전기및연료

도시가스 12.7 

전기 15.5 

월세 44.3 

전세 54.0 

비교품목
교통

경유 13.0 

휘발유 20.8 

통신 휴대전화료 31.2 

총지수 1,000

출처: 통계청가계동향조사의소비자물가지수대표품목가중치(기준년도 2020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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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품목별가중치변화추세
-도시가스·전기료하향, 전월세·통신료가여전히물가압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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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가계동향조사의소비자물가지수대표품목가중치(2000-2020년)
*2000~2012년기간휴대전화료는스마트폰이용료포함

가스공사설립의배경, 성과, 문제

도시가스보급률 산림/국토 비율

1998년 2016년 2021년 (가스배관 설치비용 증가)

네덜란드 97.0% 95% 세계 1위 (95% ) 11.2%

영국 81.9% 86% 세계공동2위 (85%) 13.0%

한국 49.0% 82% 세계공동2위 (85%) 63.4%

이태리 69.6% 82%

2016년 수준 유지

31.6%

벨기에 55.1% 69% 22.6%

미국 - 58% 33.9%

일본 - 55% 68.5%

독일 42.0% 52% 32.7%

참조: Griffin, H. 2000, BEIS 2017, 한국도시가스협회, 일본도시가스협회, US EIA 2017, Baratto, L. 2017

연탄가스중독사고저감책으로 1980년대전두환정부에의해한전에서분리해설립
도시가스로의신속한전환을위해한전에게도시가스비용을전가해세계최고보급률달성
가스공사의역사적소명종료, 이제는도시가스수요관리를위해경쟁시장체제로전환필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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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용도별 가스가격 국내 용도별 가스가격

2021상반기 2022상반기 '22년말 2021년 2022-1Q 2022-2Q ‘22년말

주택용 (원/MJ) 14.2 30.7 65.7 12.9 12.9 14.6 18.4

발전용 (원/MJ) 7.7 23.7 16.3 13.2 25.9 21.8 34

주택/발전 가격비 1.8 1.3 4.0 1.0 0.5 0.7 0.5
10참고: 영국산업부(BEIS) 주택용및주요발전사가스구입가격통계(세전), OFGEM 도매가스현물월통계, 한국가스공사영업실적

주택용가스비용전가로도매전기요금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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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도주택용가스가격에상한을적용하고
있으나, 상한을분기·반기별조정, 원가반영

-영국은지난 4월, 10월에주택용도시가스에대한

가격상한조정을통해원가반영(주택vs발전 = 4 : 1)

 국내는주택용가스의비용상승분(현물LNG)을
산업용및발전사들(한전+민간)의 LNG가격에
전가해도매전기요금폭등주도

-주택용과발전용가격역전(주택vs발전 = 0.6 : 1)

국내전기·도시가스요금할인의문제

미증유의에너지위기에서전기, 가스요금할인을지속할경우
국가적위기자초, 탄소중립정책역행
에너지요금할인은복지정책과달리소득역진성이강함

• 이집트에너지요금할인(2013),소득상위20%에하위20%의 8배혜택지원
• 국내농사용전기요금(2021), 전체농가중 8천호(0.4%)의기업농(계약용량

300kW이상)에게총할인혜택의 40%(4,733억원)지원

전기, 가스는 “공공재”가아니라, 희소한시장재임
• 전기·가스는경쟁도입과원가반영을통한가격의수요관리기능회복
• 정부는재난지원금조성을통해제역할을해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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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인한한전·가스공사의공공부문문제

한전송변전, 배전부문투자로연간 8조원예산필요
전력수요증가와에너지전환으로향후더욱중요해지는부문

그러나한전의적자대책으로송변전, 배전예산 6~7%삭감예정
물가관리명분때문에전력인프라타격전망, 국가적손실이훨씬큼

한전으로부터송전부문을분리해송전공사로, 가스공사의
가스배관, 저장탱크, 터미널은가스인프라공사로공기업화필요
전기, 가스판매부문은경쟁체제도입

프랑스도 EDF독점전력시장, GDF독점가스시장에경쟁도입
송전부문은송전공사(RTE)로, 가스배관망은 CRTgas로분리운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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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의
에너지위기대응사례

13

전기, 가스원가폭등에대처하는두가지길

이집트(2013), 공기업통해전기, 가스, 석유할인판매로적자누적
에너기공기업적자가정부재정의 22%인 210억불(현재가치 35조원) 도달

이를감당하지못한이집트, IMF구제금융신청(세계은행금융지원)

베네수엘라도국영석유회사(PDVSA)를통한석유할인남발로국가부도

반면독일, 영국등유럽국가들은전기, 가스요금폭등에대해
요금할인이아닌정부재정을통한에너지재난지원금지급
영국, 독일은연말,연초 700~800원/kWh수준의전기요금이전망되며, 
각각약 130조원(970억~990억유로)규모의전기및가스요금인상으로
인한재난지원금조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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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전기·가스요금인상과대응정책

상한조정결과 (인상률) 국내요금 한·영비교

전기요금 820원/kWh 86% 121원/kWh 6.8배

가스요금 65원/MJ 114% 18.4원/MJ 3.6배

15

2022.10월-'23.3월 2023.4월-’24.3월 비고

에너지재난 지원금 68조5천억원 42조5천억원 2022, 2023년
에너지재난지원금,
GDP대비평균 2.1%

-가정용지원 39조3천억원 42조5천억원

-중소상공인지원 29조1천억원 미정

자료: 영국전기·가스시장규제청(OFGEM)

자료: 영국예산준칙관리청(OBR)

영국규제기관의주택용전기·가스요금상한조정결과(2022년10월) 

영국정부의에너지재난지원정책

국내유가자유화(1997)사례참고필요

걸프전(1990~)당시국제유가가폭등하였으나, 국내유가는
<석유사업법>의 ‘최고가격고시제’로인해연간고정가격유지
이로인해당시정유업체들은막대한손실, 1992년말정유사미보전
손실액만 4,770억원(현재가치로약 1조1천억원)
국제유가미반영과가격왜곡으로국내휘발유, 경유수요폭증

결국당시정부는유가의최고가격고시제를폐지하고, 
유가연동제의적응기(1994-'96)를거친후유가전면자유화(1997), 
유류판매유통자유화를통해시장에의한수요관리추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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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가자유화이후경유가격변화추세
-자유화이후 20년간경유가격은 10배인상, 전기요금은 2배인상(명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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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피넷, 한국전력통계각년도평균전력요금(명목요금) 17

3. 화석연료저감을위한
공급측긴급대책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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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시간과의싸움: 2030년까지발전가능해야
풍력·태양광급속한증가로원전발전량추월(2021, 세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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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22
19

세계발전설비준공실적,재생에너지가압도
-재생에너지 86%, 태양광·풍력 75%, 중국·EU·미국·인도공통현상

20
Source: Bloomberg N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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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재생에너지차액정산제(CfD) 경매결과
-4년간 3차례시행만에재생에너지단가 kWh당 160원대에서 60원대로하락

1.2

3.2

5.5
7.2

0.7

0.3

1.5

2.2£102

£62

£41 £41

£106(원전)

0

2

4

6

8

10

12

0

20

40

60

80

100

120

1차(2015) 2차(2017) 3차(2019) 4차(2022)

낙
찰
설
비
용
량

(G
W

)

낙
찰
평
균
가
격

(£
/M

W
h)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평균가격

원전(힌클리)

Source: Carbon Brief 2022 21

※발전차액정산제도(CfD)의운영개념
 발전차액정산제도(Contract for Difference)는
경매입찰로재생에너지의고정가격을결정. 

 낙찰된고정가격으로정부기관인 Low Carbon 
Contract Company(LCCC)와계약체결.

 도매전기요금이재생에너지고정가격이보다

낮아가격경쟁력이없을때 LCCC가차액보상.
 도매전기요금이재생에너지고정가격보다

높아,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초과수익이

발생할경우 LCCC가이를환수

 국가는저렴한재생에너지를확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안정적으로고정수익을확보

예시: 2017년 CfD경매입찰당시평균낙찰가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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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후재생에너지인허가절차축소추세

영국은리시수낙총리취임이후신규육상풍력발전인허가
절차의독소조항철폐로육상풍력건설추세회복전망

유럽연합의회, REPowerEU의일환으로회원각국정부들이
지정된촉진지구(Renewable Acceleration Areas)에재생에너지사업이
신청될경우인허가절차를 9개월이내종료의무화법안통과
 태양광의경우 50kW이하설비는단순신고제로전환, 50kW이상설비의
인허가절차는 1개월이내종료의무화

국내의재생에너지사업인허가절차도대폭간소화필요

23

유럽의주택단열사업지원현황

유럽은전기, 가스요금의시장가격반영원칙을지키되, 
주택단열개선,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지원추진

독일은 2023~2026년기간총 563억유로(연간 140억유로)를
투입해, 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지원할계획

네덜란드는 4월부터 2030년까지총 250만호(총가구의
30%)에대한주택단열개선을목표로지원사업을진행중

이태리는 2020년 7월부터연간 120억유로를투입해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진행중(그간 12만2천가구지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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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는시장으로,
사회안전망은정부가

25

결론

• 요금원가반영을지연시키며, 한전채·가스공사채발행확대는
비용만눈덩이로키운후수년내소비자와납세자에전가

• 가격은메신저일뿐, 메신저를죽여도문제는사라지지않음
• 1980년대에설계된한전, 가스공사를통한각종요금보조와물가관리
정책은시대적역할종료

• 전력, 도시가스는경쟁시장으로보내야할희소한시장재이며, 
정부는에너지재난지원금조성을통해국민부담완화해야

• 다만전력망, 가스배관망은자연독점적공공재로서정부가분리해
공사화필요(프랑스포함모든 EU회원국시행)

• 한전채·가스공사채발행확대는이와같은전제하에허용되어야

26






